
 

 

 

PRESS RELEAS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포일자: 22.1.26 

제놀루션 2년 연속 결산 현금배당 실시 

▶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 최우선 

▶ 중형 신규장비 출시로 매출확대 지속 

<2022-1-26> 체외진단기기 전문기업 제놀루션(225220)은 결산 현금배당으로 주당 200원을   

배당한다고 26일 밝혔다. 

 

제놀루션은 주당 200원을 배당한다고 26일 발표했다.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로, 배당   

주식수는 총 발행주식수에서 자기주식 516,512주를 제외한 9,050,668주, 배당금 총액은 약 18억

1013만원이다. 

 

회사 측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, 그 일환으로 시작한 현금배당 정책을  

2020년 코스닥상장 후인 지난해와 올해까지 2년 연속으로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 했다.  

 

김기옥 제놀루션 대표이사는 “주주들과 회사의 이익을 일정 부분 공유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하에 

상장 후 매년 현금 배당을 실시해 왔다”며 “지난 3분기에도 호실적을 달성했고, 그에 따라 분기  

배당도 실시하며, 주주친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. 

 

한편 제놀루션은 올해 96개 샘플 핵산추출이 가능하며, cfDNA 추출이 가능한 신규 중형장비를   

1/4분기 안에 출시할 예정으로 이제품은 이미 지난해 AACC와 MEDICA에서 바이어들의 호응을  

받은 만큼 매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

 

또한 올하반기에 세계최초 동물용의약품 유전자 치료제인 허니가드-R액의 임상승인 결과가 나올 

것으로 예정됨에 따라 올해는 글로벌 그린바이오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"고 

전했다. 

 

한편, 제놀루션 김기옥 대표는 지난달 개최된 제58회 무역의날 행사에서 최고의 표창인 금탑산업

훈장과 7천만불 수출의 탑을 동시에 수상했다.  

 


